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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위로라고 했지만, 상처가 되었습니다.
	: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는 말
	그리고 우리가 건네야 할 말

	1장.

	2차 가해란 무엇일까?
	7장.

	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
	: 우리가 건네야 할 말

	우리가 기억해야 할  한 가지
	피해자는 해결책보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.
	"왜 그랬어?" 대신 "많이 힘들었겠다." 그 한마디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.
	공감은 위로가 되고, 비난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.


